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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 지지도 민주당 문대림 57%, 국민의힘 고광철 25%

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

광철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는 4 10 총선

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문 후보가 지지도

와 당선가능성에서 고 후보를 오차범위 밖

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조사는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4

10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

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실시됐

다. 조사 방법은 제주시갑 선거구 거주 만

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

뷰 조사로 이뤄졌으며, 3063명 중 501명이

응답해 16.4%의 응답률을 보였다. 표본 오

차는 ±4.4%p(95% 신뢰수준)이다.

▶국회의원 후보 지지도=제주시갑 국회

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 중 누가 국회

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

묻는 질문에 응답자 57%는 더불어민주당

문대림 후보를, 25%는 국민의힘 고광철 후

보를 선택했다. 문 후보와 고 후보의 지지

도 격차는 32%p(포인트)다. 없다 고 답한

비율은 11%, 모름 응답 거절은 7%였다.

연령별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는 고

후보에 비해 각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

얻었다.

문 후보는 18~29세(52%), 30대(65%), 40

대(71%), 50대(63%), 60대(47%)에서 고 후

보에 모두 앞서며 오차범위 밖 지지를 받

았다. 고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53%를 기

록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문 후보

(35%)를 앞섰다.

지역별 선호도조사에서 문 후보는 1권역

(연동, 노형동) 59%, 2권역(애월읍, 한림

읍, 한경면, 추자면) 56%, 3권역(삼도1동,

삼도2동, 용담1동, 용담2동, 오라동) 51%, 4

권역(외도동, 이호동, 도두동) 66%를 기록

해 권역별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.

고 후보는 1권역 24%, 2권역 28%, 3권역 23

%, 4권역 24%를 얻었다.

▶국회의원 당선 가능 후보=당선 가능성

에서 두 후보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.

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제주시갑 국

회의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

에 응답자 67%가 문 후보를 선택해 17% 기

록한 고 후보를 앞질렀다. 모름 응답거절

은 16%였다. 연령대별 당선 가능성에서도

문 후보는 고 후보를 모두 오차범위 밖 경

합 양상을 보였다.

문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6%를

얻어 가장 높은 예상도를 기록했고, 이어

30대 72%, 60대 65%, 18~29세 63%, 70세 이

상 43% 등 순이었다. 고 후보는 70세 이상

에서 27%를 얻었고, 이어 60대 24%, 18~29

세 16%, 40대 13%, 30대와 50대에서 각각

12%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졌다.

제주시갑 모든 권역별에서도 문 후보가

고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.

문 후보는 4권역에서 76%로 가장 높게

나타났고 이어 1권역 67%, 2권역 66%, 3권

역 65% 순으로 나타났다. 반면 고 후보는 2

권역에서 20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1권역

16%, 4권역 15%, 3권역 14% 등 순이었다.

▶정당 지지도=제주시갑 선거구 정당 지

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%의 지지를

받으며 국민의힘 24%보다 앞선 것으로 조

사됐다. 이어 조국혁신당 9%, 녹색정의당 2

%, 개혁신당 2%, 새로운미래 진보당 그 외

정당 각 1% 순이었다. 없다 , 모름 응답

거절 은 각각 12%, 3% 였다.

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

민주당은 18~29세 44%, 30대 53%, 40 50대

각 50%, 60대 38%, 70세 이상 26% 등을 나

타냈다. 국민의힘은 18~29세 30대 각 12%,

40대 9%, 50대 23%, 60대 41%, 70세 이상

56% 등이었다.

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

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조국혁

신당은 40대(19%)에서 지지율이 높았고,

이어 50대 11%, 30대 9%, 60대 6%, 70세 이

상 2%, 18~29세 1% 등 순이었다.

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권

역 46%, 2권역 45%, 3권역 42%, 4권역 43%

등으로 나타났고, 국민의힘은 1권역 22%, 2

권역 28%, 3권역 24%, 4권역 22% 등을 기

록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권역에서

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■ 총선 투표 참여 의향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의향 조사 결과

10명 중 9명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. 특히

고령층으로 갈수록 투표 의향이 높은 것으

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에 어떤

영향을 줄지 주목된다.

한라일보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

KCTV제주방송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

한 4 10 총선 여론조사 결과 투표하겠다

는 응답률은 93%로, 이 중 확실히 투표하

겠다 는 적극적 투표 의향률은 79%, 가능

하면 투표하겠다 의 응답률은 14%였다.

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의 응답률은 6%였

고, 모름 응답거절은 1% 등이었다.

선거구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80%

가 확실히 투표하겠다 고 응답했고, 가

능하면 투표하겠다 15%, 투표하지 않을

것 같다 는 5%, 모름 응답거절 은 1%를

기록했다.

또 제주시갑은 78%가 확실히 투표하겠

다 는 의사를 밝혔고, 가능하면 투표하겠

다 15%,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는 7%로

나타났다.

제주시을은 확실히 투표하겠다 80%,

가능하면 투표하겠다 13%, 투표하지 않

을 것 같다 6%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.

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투표 의향이

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연령별 투표 의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

확실히 투표하겠다 고 답한 응답률은 18~

29세 52%, 30대 65%, 40대 83%, 50대 90%,

60대 88%, 70세 이상 92% 등으로 조사됐다.

가능하면 투표하겠다 는 18~29세 32%,

30대 25%, 40대 11%, 50대 6%, 60대 9%, 70

세 이상 6%의 응답률을 보였다.

반면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는 18~29

세 14%, 30대 9%, 40대 5%, 50대 4%, 60대 3

%, 70세 이상 1% 등을 기록해 연령대별 투

표 의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고령층일

수록 투표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

지지정당별 투표 의향을 보면 더불어민

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96%가 투표 의향

을 밝혔고 이 중 확실히 투표하겠다 는 85

%,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는 11% 비율을

보였다.

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의 95%가 투표

의향을내비쳤고이중 확실히투표하겠다

는 84%, 가능하면투표하겠다 는 11%였다.

확실히 투표하겠다 로 답해 높은 투표

의지를 내비친 응답자를 직종별로 나누면

농 임 어업직 종사자가 86%로 가장 높았

고, 이어 자영업 85%, 가정주부 83%, 사무

관리 82%, 무직 은퇴 기타 80%, 기능노무

서비스 72%, 학생 43%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이태윤기자

제주시갑 선거구


